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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상황①-2> 야고보의 제안

17 예루살렘에 이르니
  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
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
   장로들도 다 있더라 

19 바울이 문안하고
  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

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
   바울더러 이르되
  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
  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
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
  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
  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
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
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
  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
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
  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
  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
  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
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
  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
  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

<상황①-3>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행하다(결례를 행하다)

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
   성전에 들어가서
  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


